
유류구매 전용카드 강제도입
산자부 , 2003년 3월 시행 예정 … 주유소 반발이 문제

2003년 3월부터 <유류구매 전용카드제>가 전격 시행된다.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는 2001년 7월부터 주류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주류구매 전용카드제>와 비슷한 것으로

정유기업과 주유소간에 유류대금을 은행현금카드로 결제해 탈세방지는 물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10월7일 석유산업협의회에 2003년 1월 시범실시를 거쳐 3월 본격 시행하

는 것을 골자로 한 <유류구매 전용카드제> 도입계획을 통보했다.

산자부는 11월에 전용카드 개발을 위해 은행과 협약을 맺어 12월까지 카드발급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

획이다.

일단 업계자율로 시행하되 참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

기로 했다.

<유류구매 전용카드제>가 도입되면 주유소 등 유류 구매자는 결제가 간편해져 업무가 줄고, 정유기업은 유

류 판매대금 신속회수, 수금사고 가능성 제거 등의 이득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탈세는 물론 무자료

및 덤핑거래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인 주유소는 그동안 외상거래가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다.

정유업계는 2001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로 국내에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이 대거 공급돼 국내 현물시

장에서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주유소로서는 거래내용이 확연하게 파악되는 <유류구매 전용카드제>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기업들도 입장이 달라 계열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SK와 LG정유, 현대오일뱅크는 유류구매 전용

카드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자체판매망이 없는 인천정유와 석유제품 수입기업들은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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